
영상 아카이브 [완주예술인 ON]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를 전하다. ‘김은수’ 퍼커셔니스트

당신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완주지역에서 퍼커셔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수라고 합니다.

타악기 연주가, 퍼커셔니스트?

퍼커셔니스트를 보통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고.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라북도권에서 퍼커션
을 활용하는 밴드가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리지 못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씩 만나뵈면 일단은 저는 굉장히 신기한 연주자에요. 
좋다고 봐야되겠네요. 

퍼커셔니스트가 된 계기는?

제가 백제예술대학 실용음악학과를 나왔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항상 정기연주회를 해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온 친구들이 다양한 악기들을 다루더라고요. 그때 연주를 하는데 한 친구가 콩
가를 엄청 신기하고 맛깔나게 연주를 하는거에요. 그걸 처음에 봤을 때 저런 소리가 나는 악기들도 있
구나. 와~ 나 저거 배워봐야지. 해서 그때 장학금을 다 털어가지고 서울로 주말마다 퍼커션을 콩가를 
배우러 올라갔다가 내려 왔다가 이렇게 했었던게 사실 퍼커셔니스트로 전향하게 된 첫 번째 시작이고
요. 그리고 이제 드럼이 내주는 음악에서 담당하는 부분과 퍼커션이 담당하는 부분이 되게 다른데 사
실 저는 성격상 중심인물로서 뭔가를 해내는 성격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부를 빈자
리들을 속속 채워주는 그런 매력이 퍼커셔니스트로 전향하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팀들은?

퍼커셔니스트로 활동을 한 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퍼커션을 쓰는 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권 중심으로 활동하는 '나니레' 라는 국악관현악단의 퍼커션도 맡았었고, 
그리고 '이희정밴드'. 그리고 지금 '오호밴드' 라는 어쿠스틱한 어반한 음악을 하는 팀인데요. 어반 어
쿠스틱을 하는 팀인데 그 팀에서 퍼커션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퍼커션의 범주가 조
금 넓어서요. 국악이나 그런 타악기들도 거기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퍼커
셔니스트로 활동하고 싶어서 만든 팀이 또 하나 있는데 '세악사' 라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이 제가 퍼커
셔니스트로 활동하는 팀입니다.

추구하는 음악스타일은?

저는 다양한 소리들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은 소리가 진짜 다양하다 보니까. 소스들이라고 하죠. 저희가 
엄청 많은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그 다양한 소리들을 하나하나 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
어서 그래서 이제 '세악사' 라는 팀을 같이 하자고 제가 꼬셨는데 이 팀은 미니멀리즘, 메디테이션 이
런 느낌의 장르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들 하나하나를 조금 오래 씹는 소리를 들려드
리고 싶은 그런 밴드 저 역시도 소리를 좀 오래 씹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 그런 퍼커션 연주자
가 되고 싶어요.

음악적 영감은 어디서 받나요?

곡 작업은 주로 스토리하고 소리에서 많이 받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팀
원들과 같이 '고산가까' 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고산에 와서 느꼈었던 그 



소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전주에 살 때 도시에 살았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듣는 소리
들이 있어요. 으레 듣는 소리들이. 예를 들면 학생들 학교 등교할때 호루라기 소리라던지 아니면 자동
차 경적소리 차들 지나다니는 소리. 그런 도시의 소리가 있는데. 고산에 들어오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풀벌레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우와~ 내가 이런 고요함을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진행하게 된 게 '고산가까'라는 프로젝트인데 이제 그런 소리들에서 받는 영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고
산에 실제로 사시는 분들 혹은 제가 영감을 받는 곳에서 사시는 분들의 스토리가 음악의 주제가 되기
도 해요. 그런 것들이 제가 작업을 할 때 어찌 보면 뮤즈인 것 같아요.

지역에서 음악인으로 산다는 건?

늘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저희도 그 질문을 받을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너 어떠니?" "너 
지역에서 활동하는거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서울에서 활동을 했었고 
홍대에서 재즈클럽에서 호스트 드러머로서 활동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그때 저도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에요. 음악을 하려면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 그 이유는 사람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지역에 내려와서 음악을 해보니 편해요. 예술하기 되
게 편해요. 물론 예술가로서 이제 주장해야되는 당연히 주장해야되는 권리들도 있고, 그리고 당하는 부
조리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울보다 음악 하기에 편안하고, 그리고 또 걱정이 덜 한 것 같아요. 
서울에 있을 때 보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 가야된
다 라는 것이 저는 이제 깨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방탄소년단하고 블랙핑크가 증
명해줬기 때문에.

예술창업에 도전한 이유?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항상 느끼는 불편함이 있어요. 어떤 불편함이 있는데 그 불편함을 굉
장히 터놓고 서로 공유해요.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여기까지는 저는 좋은 시스
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이 지속이 되면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
든요. 그래서 계속 저도 똑같이 불평을하고 그리고 형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특
이점이 온거에요. 해결되지 않은 거죠. 아~ 그때 느꼈어요. 누가 해결해 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아. 이게 법적인 제도권 안에 들어
가야되고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네. 나랑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제의를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시작하게 된 게 처음 '두드림공동체타키'를 시작하게 됐고 '콘텐츠 무브먼트치
다' 가 그다음 발걸음이기는 한데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두드림공동체타키'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이윤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술교육의 혜택을 어머님 덕분에 많이 받으면서 
자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서른이 넘으면서 저한테 돌아오는 적금처럼 만기 된 적금처럼 돌
아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삶을 좀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 예술을 향유 한다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가지고 간다는 거. 굳이 대학입시가 아니어도 내
가 예술로 돈을 못 벌어도 그런 하나의 시작점을. 제가 느꼈던 시작점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아이들
한테 쉬운 예술의 시작점이요. 

예술교육의 철학?

예술을 혼나면서 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예술을 할 때 예술은 쉬운 거고 네가 그 손가락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너를 혼낼 권한은 아무한테도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아무리 네가 비싼 악기를 다루고 
있다고 해도 그 악기가 너보다 소중하지는 않다. 라는 것을 전달해주고 싶어요. 

예술가, 교육가, 사업가?

예술가 김은수로서는 여러분들이 예술을 향유하는 모습에 있어서 한가지 예시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 
위에 서는 선생님. 그리고 교육자 김은수로서는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그 중간과정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가 김은수는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향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들이 있어요. 그
런 하드웨어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악기를 쓰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는 
그 싸이클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결국에는 이게 어찌보면 생애주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분이 예술
을 만나고 향유하고 그 예술을 통해서 기뻐지고 삶이 윤택해지고 다시 새로운 예술을 만나는 그 싸이
클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예술가라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타키'도 계속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더 신나는 프로
그램을 더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예술가 김은수로서는 제가 해보고 싶었던 작품들이 있어요. 그 작품
들을 무대 위에 서면서 스스로 그 준비과정부터 기획하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보여드
리는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싶어요. 음악을 들려드리는 것도 좋은 무대를 만드는 것도 좋은 무대를 홍
보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싶고 한 가지 더 제 정체성이라면 사회혁신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저
는 제 주변에 같이 실용음악학과를 졸업한 동생들이 벌어 먹고 살 수 있어야지 만이 제 직업도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부분에서 예를 들면 데이터면 데이터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이면 사회공헌활동, 캠페인이면 캠페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고 팀원들과 함께 고
민하고 있어요.

완주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건?

완주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존에는 선생님이 나눠줬어요. 하얀색 도화지를 주고 이거를 가
로 열 칸, 세로 열 칸 나눠 가지고 "자! 이 칸이 니 칸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던 도시의 삶이 있다면 
완주에서는 그 도화지 8절지를 주면서 "니가 원하는걸 그려도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삶이 완주에서의 
예술가로서의 삶인것 같습니다.


